
LG, Shadow Mask 1100만개 합작
LG마이크론- 중국 , 福州공장 착공 … 총 생산능력 9 100만개 확보

TV모니터용 브라운관 부품인 섀도마스크(Shadow Mask)를 전문 생산하는 LG마이크론이 중국에 연간 1100

만개의 섀도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합작공장을 건설한다.

LG마이크론은 5월22일 중국 푸조우(福州)시에서 조영환 사장, 구자홍 LG전자 부회장, 중국 합작파트너인

푸젠(福建)성 전자신식집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섀도마스크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고 발표했다.

LG마이크론은 현지 합작법인 LG마이크론복건전자유한공사를 통해 총 7000만달러를 투입, 2003년 8월부터

대형 섀도마스크를 연간 1100만개 가량 생산해 중국의 주요 브라운관 메이커에 공급할 계획이다.

이에 따라 세계 섀도마스크 시장점유율 1위(32%)인 LG마이크론은 국내외에서 연간 9100만개의 생산능력을

확보해 세계 시장 장악력을 강화하게 됐다.

LG마이크론은 중국공장 건설을 계기로 2005년까지 세계 섀도마스크 시장의 40% 이상을 점유해 세계적인

초정밀 전자 부품회사로 도약해할 방침이다.

브라운관 생산거점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연평균 17%의 잠재성장성을 고려해 중국에 투자하는 것으로 중국

공장 신설에 따라 LG마이크론은 글로벌 경영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합작사인 푸젠성 전자신식집단은 성정부 직속 합작투자 전문기업으로 히타치, JVC 등과 합작했던 기업이며

LG와의 합작에서는 자본금 2500만달러 중 15%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.

섀도마스크는 컬러TV와 모니터용 브라운관 내부에 장착, 전자총에서 발사되는 전자빔을 패널내면 형광막에

도달되도록 해 TV와 모니터 스크린에 상을 형성하는 필수부품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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